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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탕아, 일양약품과 일양바이오팜 > 

 

 

 

 

 

946년 창업한 일양약품은 그 유구한 역사만큼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 원비D, 영비천 등 드링크 제품으로 잘 알려진 일양약품은 미래 성장의 핵심인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월 결산법인은 일양약품은 2014년 12월말인 3분기 기준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총 자산은 

3,953억원이며, 매출은 약 1,110억원 규모로 시가 총액은 5천 7백억원에 달한다. 오랜 업력과 외형, 

인지도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은 중견 제약기업이다. 

 

일양약품은 정형식 창업주를 시작으로 그의 아들인 정도언 회장이 대를 이어 현재 일양약품의 최대주주

이며, 정도언 회장의 아들 정유석 상무가 일양약품 경영에 가세하며 3대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도언 회장의 지분율은 약 22.72%이며 장남 정유석 상무는 약 

4.04%, 그리고 차남인 정희석 씨는 0.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돌아온 탕아, 일양바이오팜 

 

'돌아온 탕아'는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로, 유산을 미리 받은 후 돈을 모두 탕진한 아들이 후회하다가 비

난과 호통을 감수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며 감싸준다는 내용이

다. 일양약품과 일양바이오팜은 '돌아온 탕아'의 아버지와 아들을 닮아있다. 

 

일양바이오팜은 2009년 일양약품이 5천만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분 100% 자회사였다. 일양약품의 

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일양약품 이사회는 2009년 10월 5일 일양바이오팜 설립을 가결하였지만 등기

부등본상 설립일은 2009년 9월 28일이다.  

 

일양약품은 일양바이오팜 설립을 가결한 다음날인 2009년 10월 6일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양바

이오팜에 대해 자금 대여를 승인하게 된다. 2009년 12월 말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일양

바이오팜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으로 84.5억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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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바이오팜은 일양약품으로부터 차입한 84.5억원과 금융권 차입금 30억원 등을 조달하여 일양약품 

이사회가 일양바이오팜에 대한 자금 대여를 가결한 그 다음날인 2009년 10월 7일 한국아벡스제약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양바이오팜과 한국아벡스제약이 체결한 사업 양수도 계약은 포괄적인 양수

양도가 아니라 한국아벡스제약의 품목과 생산설비만 양수했다고 한다. 일양바이오팜 감사보고서에 따르

면 일양바이오팜이 한국아벡스제약에 지불한 양수 금액은 110억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양바이오팜이 

양수도 계약을 통해 취득한 순자산공정가액은 약 47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3억원은 영업권으로 

계상되었다. 일양약품 측은 최신 GMP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아벡스제약을 일양바이오팜이 인수하여 자

체 영업 및 일양약품의 신제품 생산공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양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물론 실제 손에 잡히는 자산이 전부가 아닐 수 있으며,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무형의 자산들은 존

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지불한 금액과 양수한 순자산을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일양바이오

팜의 한국아벡스제약 사업 양수도는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부 언론 보도에 따

르면 일양바이오팜이 한국아벡스제약으로부터 양수한 품목 가운데 칼페롤정, 우리플루코나졸 등 17개 

품목에 대해 약가고시가 2010년 2월 폐지되었고 재고소진 및 반품 등을 고려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8월 1일자로 급여가 삭제되어 코드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일양바이오팜 역시 유

무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일양바이오팜이 한국아벡스제약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도 

하기 이전인 2009년 중반에도 한국아벡스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

출 등의 사유로 우리란소프라졸캡슐 외 3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국아벡스제약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양수한 순자산의 훨씬 더 많은 영업권을 주

고 양수할 만큼 한국아벡스제약의 품목과 생산시설이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 대목이

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2010년 일양바이오팜은 35억원 매출에 약 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아벡스제약으로부터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잔존가액을 전액 감액하면서 무형자산감액

손실 약 47억원 등이 영업외손실로 반영되어 약 56억원의 큰 폭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일양바이오

팜의 매출은 조금씩 증가해 2013년에는 약 73억원까지 매출을 끌어 올릴 수 있었으나 순이익은 2013

년에 5억원이 전부였으며 그 전까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했고, 그 결과 2013년말 기준 일양바이오팜의 

누적결손금은 112억원에 달했다. 2013년 총 자산이 79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로 막대한 손실이 누

적된 셈이다. 

 

그런데 일양약품의 일양바이오팜 투자에는 이 외에도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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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양약품은 2009년 10월 일양바이오팜을 설립한 이후 80억원 이상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일양바이오팜에 공을 들여 왔다. 그리고 2010년 9월말 기준인 반기보고서에서도 일양바이

오팜을 일양약품의 100% 자회사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분기인 2010년 12월 말 기준인 3

분기 보고서에는 일양바이오팜이 일양약품의 100% 자회사가 아니라 일양약품의 계열사인 칸테크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 9월말 기준 계열회사 계통도] 

 

 

 

[2010년 12월 기준 계열회사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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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바이오팜에 대한 지분 투자액은 겨우 5천만원에 불과하지만 대여금 등을 포함했을 때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된 일양바이오팜에 대한 일양약품의 지배력이 변동된 것이다. 이는 분명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양약품은 일양바이오팜의 지분 매각 사유 및 매각 조건, 매각 상대

방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일양약품의 이사회 활동 내역에도 이에 대한 내용

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말 그대로 소리 소문 없이 일양바이오팜의 지분이 매각된 것이다. 

 

일양바이오팜의 매각 사유와 매각 조건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양바이오팜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매각 상대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일앙바이오팜의 지분 45%는 일양

약품의 계열회사인 칸테크가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5%는 정희석 외 3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정희석은 앞서 살펴본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의 차남이다. 즉, 일양바이오팜이 일양약품의 100% 

자회사에서 오너 일가가 5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분 변동에서 뿐

만 아니라 등기임원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양바이오팜의 등기이사는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명이 정도언 회장의 장남과 차남인 정유석, 정희석 씨이며, 그 중 정희석 씨가 일양바이

오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처럼 일양바이오팜이 일양약품에서 오너 일가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양약품의 일양바이오팜에 

대한 지원에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지원 규모는 더 커졌다.  

 

2014년 6월말 기준 일양약품의 일양바이오팜에 대한 채권 규모는 약 144억원에 달한다. 최초 일양바

이오팜 설립시 대여한 84.5억원에 거의 2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일양약품의 일양바이오팜에 대한 지

원이 이처럼 점차 커진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양바이오팜의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손실이 누

적된 것과 같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양바이오팜의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매출 7,331,739 6,108,021 5,285,388 3,543,826 

영업이익 1,254,847 -3,883,920 687,987 -609,578 

당기순이익 507,505 -4,692,628 -108,503 -5,628,524 

 

지속적인 손실 누적으로 일양바이오팜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 79억원에 부채는 191억원에 달

하며 누적 결손금은 112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것

이다. 

 

그런데 2014년 9월 돌연 일양약품은 일양바이오팜을 다시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결정을 하였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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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품은 일양바이오팜에 기 대여한 채권을 출자전환 함으로써 일양바이오팜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

법을 선택했다.  

 

물론 이를 통해 일양바이오팜의 채무 대부분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일양약품은 일양바이오팜을 최초 100% 자회사로 

설립하여 대규모 자금을 대여하면서 사실상 일양바이오팜의 사업 부담을 일양약품이 전부 부담한 상황

에서 지분 55%를 오너 일가에 조용히 매각하였다. 이후 일양바이오팜은 사업을 지속하였다. 그 과정

에서 모든 리스크는 일양약품의 몫이었고, 이익과 기회의 절반 이상의 오너 일가의 몫이었다. 만약 일

양바이오팜의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어 일양바이오팜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지분 구조상 그 중 

55%는 정희석 씨 등 오너 일가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면 막대한 

대여금을 투입한 일양약품이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전적으로 일양약품에 불리하고 

오너 일가에 유리한 게임인 셈이다. 

 

일양약품은 일양바이오팜을 자회사로 만듦으로써 다시 상황을 원위치 시켰지만 일양약품이 일양바이오

팜의 사업 기회를 오너 일가에게 슬그머니 넘겨준 기간 동안 분명 유무형의 손실과 위험을 부담하였으

며, 이는 다시 일양약품 주주 전체의 피해와 위험으로 이전되었다. 

 

오랜 업력의 일양약품은 현재 2세 경영에서 3세 경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

론 선친의 뜻을 올바르게 이어 받아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이른바 명문 장수 

기업이 많아진다면 이는 분명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일양바이오팜의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면, 일양바이오팜이 일양약품 3세 경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가업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 전략 역시 상속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주주 전체의 기회를 빼앗고 위험을 전가시키는 잘못된 방식의 가업 승계 전략이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편법으로 가업을 승계 받은 후계 경영자가 오랜 시간 쌓아온 그 회사와 사업의 

이념과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비단 일양약품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모

든 경영자들이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